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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일·가정 균형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해 2018년 기준 46.3%를 차지하였다(Stastics Korea, 2019). 맞벌이 가구의 비중

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혼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확대 및 높은 역할 기대에 따른 부담

은 이들의 적극적인 노동 시장 참여와 역량 발휘에 장애요인이 된다(Stastics Korea, 2019). 특히 

2019년 데이터는 처음으로 기혼 취업여성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42.1%)보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44.2%)이 더 높았다(Stastics Korea, 2019).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더하여 

2019년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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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pply latent transition analysis to the work-family balance of working 

mothers with a child in elementary school by focusing on the effect of antecedents on both work-family 

balance typology and the transition between typologies. Data from 400 working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eighth and elev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working mothers whose children were in the first 

grade classified the work-family balance types as ‘contradictory’ or ‘beneficial’ and of working mothers whose 

children were in the fourth grade as ‘conflictual’, ‘contradictory’, ‘high beneficial’, ‘low beneficial’ or ‘beneficial’. 

Second, working mothers whose work-family balance was ‘contradictory’ or ‘beneficial’ when their children 

were in the first grade mostly had, respectively, a ‘low beneficial’ or a ‘high beneficial’ balance when their 

children were in the fourth grade. Third, the probability of being classified into each type differed according 

to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conflict in the first grade, and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in the 

fourth grade. Moreover,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in the transition between the 

types of work-family balance. The study showed that the types of work-family balance differed for each 

time point for individual working mothers. The study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arenting-related 

personal, family and soc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work-family balance type and transition betwee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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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지

로 OECD 평균 1.68명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에도 미치

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Stastics Korea, 2020). 

우리 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출산기피 현상이 특히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의 어려움에 

기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는 점을 토대로 기혼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의 노력

이 필수적일 것이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 내 어머니에게 집

중된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M.-K. Lee, 2002), 어머

니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불만족 또는 생산성 저하 

등 소속 조직 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Yang, 2012).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학령기 진입은 기혼 

취업여성에게 일-가정 균형을 유지하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자 

가족의 생활패턴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주요 가족 

생활 사건이다(Jung et al., 2019). 나아가 초등돌봄 공백은 여성

이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로까지 이어지며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취업모가 지

각하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양육의 어려움이나 학교생활 또는 

학업지도에 대한 정보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주 양육자와 교육

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일-가정의 갈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

른 양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

교 돌봄교실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초등학교 1∼3학년에서 1∼

4학년으로 확대를 추진하였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를 경

험하는 대략 10세에서 13세의 초기청소년기(Hong & Yi, 2017)

에 막 진입한 초등학교 4학년은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 혜택으로

부터도 취약함(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자녀 양육

에 있어 취약한 두 시점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과 고

학년으로 접어들기 전인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 및 유형 간 전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개인이 

일과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강화와 갈등의 다면

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일-가정 

균형의 어려움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횡단적 연구방법을 수행

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취업모의 일-가정 강화 및 갈등의 시점별 유형과 유

형 간 전이에 미치는 다양한 주변의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심층

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

의 어려움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적 맥락

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에 미치

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령초기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을 확인한 연구

(Brisbois, 2002; Grzywacz et al., 2005; Jang & Jeong, 2014; 

Jeong et al., 2019)는 대부분 아동의 발달과의 관련에 초점을 두

거나 미취학 자녀를 대상 또는 배우자와의 가정생활 또는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물

생태학적 체계 이론(Bronfenbrenner & Morris, 2006)을 근거로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다양한 

예측요인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의 시점과 이후 시간이 지나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비교적 안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을 

선택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 간 전

이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 가정, 사회의 맥락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은 각각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특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의 유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의 유형으로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각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고찰

1.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은 직장과 가정의 두 영

역에서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으로, 두 영역에

서의 역할 갈등이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Marks 

& MacDermind, 1996). 일과 가정은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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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 점차 일과 가정이 상호작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의사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Michel et al., 2011). 관

련하여 전이이론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강

조하며 한 영역의 참여로 인한 경험이나 활동이 다른 영역으로 전

이(spill over)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다고 하였다(Michel 

et al., 2011). 특히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상충될 때 일과 가정에

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데(Greenhaus & Beutell, 1985), 이는 개

인이 다중 역할의 수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또

는 시간적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부화, 긴장 및 갈

등을 유발한다는 자원소모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Edwards & 

Rothbard, 2000).

대부분 일과 가정 영역 내 역할이 상충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 즉,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일-가정 균형을 이

해해 왔지만 일/가정 경계 이론(work/family border theory)은 

개인이 서로 다른 영역인 일과 가정생활 내 서로 영향을 주고 받

아 두 영역 간 경계를 관리하고 협상하면서(Clark, 2000), 갈등

과 균형이 모두 일어난다고 보았다. 특히 Greenhaus 등(2003)은 

일-가정 균형이 개인이 일과 가족 역할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동

등하게 만족하는 정도라 정의하여 두 영역 간 이점에 더욱 초점

을 맞췄다. 이에 일과 가정 영역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두 영역 간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전이에 주목하

였다(Bryon, 2005; Grzywacz & Mark, 2000; Kim &　Yang, 

2012). 다시 말해, 일-가정 갈등과 구분하여 일-가정 강화

(enhancement or enrichment) 또는 촉진(facilitation)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Wadsworth & Owens, 2007), 특히 일-가정 갈등

과 일-가정 강화 및 촉진은 연속선상의 양 극단에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고, 독립된 구성개념(construct)으로 보았다(Wadsworth 

& Owens, 2007)는 데 논의의 중요성이 있다. 즉, 일-가정 갈

등을 높게 경험할지라도 일-가정 강화 및 촉진이 높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일-가정 강화를 

일-가정 간 긍정적 전이를 다루는 개념으로, 일-가정 갈등을 부

정적 전이를 다루는 개념으로 상정하여 이점과 갈등의 두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을 이

해하고자 한다.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하여 장기적 경향성을 파악한 

연구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가 급

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으로 구분된 연구

(Hong & Lee, 2020), 미취학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취업모

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 경향을 보

인 연구(So, 2019)가 있다. 나아가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과 관

련하여 잠재집단을 확인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지

만 잠재집단의 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Rantanen 

(2008)는 강화가 높고, 갈등이 낮을 경우 이점형, 강화가 낮고, 갈

등이 높을 경우 갈등형, 강화와 갈등이 모두 높을 경우 적극적 역

할형 및 강화와 갈등이 모두 낮을 경우 소극적 역할형의 네 집단

으로 구분하였으며, Carvalho & Chambel (2016)은 이점형, 갈

등형, 소극적 역할형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중간수준의 강화와 갈

등을 의미하는 중간수준 역할형 및 중간수준 갈등형의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Rantanen (2008)을 토대로 진행한 

후속연구(Rantanen et al., 2013)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을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일-가정 이점, 가정-일 갈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이점형, 혼재형 및 적극적 역할형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연구마다 일-가정 균형을 구성하

는 하위요인에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일-가정 갈등의 단일 차

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종단적 관점에서 

일-가정 갈등과 이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가정 균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후 유형 간 전이를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점차 축적될 필요가 있다. 

2.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과 미시체계적 변인과의 관계

1) 개인체계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균형의 각 시점별 유형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심리·정서적 건강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울,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

으로 구성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일수록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에 따른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고, 반대로 부정적일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 

간 어려움과 갈등을 높이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

화에 개인 요인 중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이들의 잠재집단에 각

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Hong과 Lee (2020)의 연구가 있다. 나아

가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개인 요인으로 

상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의 유형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서 인

지적, 행동적, 정서적 부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아의 표상이다

(Blascovich & Tomaka, 1991).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

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

하며(Rosenberg, 1989),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결혼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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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불만족(Culp & Beach, 1993), 직무스트레스(Lee et al., 

2013)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적, 스트레스적 상황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

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에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연구(Hong & Lee, 2020)가 존재하는 

등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행복감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며 무엇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주관적인 문제로서 정서적, 인지적 활

동의 산물이다(Koh & Lee, 2014). 즉,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

한 만족으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Kim & Kye, 2018). 이에 

취업모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도달 가능한 것으로 일-

가정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선

행연구(Greenhaus et al., 2003; Lee & Lee, 2010)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일과 가

정에서 균형적인 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체계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는 가장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에서의 배려와 지지가 필수적일 것

이다. 특히 가정 내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관

련이 깊다(Kanner et al., 1981). 가정 내 지원과 지지가 낮다고 

인식될 때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고, 직무 

만족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Abendroth & den Dulk, 2011; 

Son & Choi, 2009).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지

지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로 인한 취업모의 어려움과 갈

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Michel et al., 2011), 배우자의 만족스러운 가사 도움은 이들의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Chang et al., 2011). 또한 학령초기 자

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들의 일-가

정 갈등은 하위 유지 집단보다 완만한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Hong & Lee, 2020). 이에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

게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3) 사회체계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은 기혼 취업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조

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물질적, 정신

적, 인적 자원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Kim & Yang, 2012),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적절성, 교

육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역시 기혼 취업여성의 일-

가정 갈등을 낮춘다(Kim, 2017, Kim & Yang, 2012; So, 2019; 

Song, Jang, & Kim, 2010).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학령초기 자

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Hong과 Lee (2020)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 내 자녀의 연령과 취업모가 지각

하는 사회적 환경의 범위에 따른 지원이 이들의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

정 균형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과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의 영향

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Hong과 Lee (2019)는 취

업모가 지각하는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육환경 적절

성은 이들의 긍정적인 가족 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없지만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더불

어 이를 확장하여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

할을 병행하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갈등에 기인한 심리적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적 역

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차년도(2015

년)와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2018). 이 연구에서는 8차년

도부터 11년도까지 계속 취업 중이라고 응답하고, 결혼 상태를 

사별(1명), 이혼(11명) 및 별거(1명)로 보고한 14명을 제외하여 

초혼 또는 재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 400명을 선택하여 분

석하였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92개월에 해당하는 학령

기 자녀의 평균 월령은 87.99(SD=1.53)개월이며 성별은 남아가 

197(49.3%)명, 여아가 203(50.7%)명이다. 자녀의 출생 순위는 

둘째가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첫째 42.1%,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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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후 10.6%순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28(SD=3.50)

세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3.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28.0%, 고졸 19.0%, 대학원졸 9.0%, 중졸 이하 .8% 순이며, 결

혼 상태는 초혼이 99.0%, 재혼이 1.0%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 7.0%,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1.6%, 500

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27.8%,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1.8%, 1000만원 초과 1.7%에 해당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가정 균형

어머니가 지각한 일-가정 균형은 Marshall & Barnett (1993)

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 강화, 일-양육 강화, 일-가족 갈등 및 일-양육 갈등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일-가족 강화는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등 7문항, 일-양육 강화는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등 4문항, 일-가족 갈등은 ‘직장에서 해

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9문항으로 구

성되며, 일-양육 갈등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

모가 되기 어렵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

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측정되었

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응답자가 일과 가정생활 및 양육에서 느끼는 강화와 갈등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일-가족 강화, 일-양육 강화, 일-가족 갈

등 및 일-양육 갈등 각각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90, .83, .90, .87이며, 11차년도 ..92, .84, .91, .88이다.

2)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

니고 있다’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짐을 의미

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90, 11차년도 .88이다.

3) 주관적 행복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 (1999)

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는...’, ‘다

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

의 자기보고로 7점 Likert 척도(아주 불행한 사람이다/매우 행복

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아주 행복한 사람이다/매우 행

복하다/매우 그렇다[7])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

답자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88, 11차년도 .91이다.

4) 부부갈등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Chung (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

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

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측

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92, 11차년도 .93이다.

5)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J. R. Lee (2001)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

의 4개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시는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갑자기 물품

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

나 전화한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와 같다. 어

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

렇다[5])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93, 11차년도 .95다.

6)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

어머니가 지각하는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문항을 개발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아동성폭생,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등 총 8문항으

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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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절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차년도 .71, 11차년도 .74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에 취업모

의 일-가정 균형 유형을 확인하고, 각 시점의 일-가정 균형 유형 

및 전이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잠재프로파

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

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시점에 따라 개인이 속하는 잠재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t 시점에서 특정 잠재집단에 속한 개인

이 t+1 시점에는 다른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변인(covariates)을 포함한 혼합모형

(mixture model)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3단계 추정방

법(three-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시점의 측정

변수와 공변인을 포함하여 잠재전이분석을 한 번에 실시할 경우, 

공변인에 따라 잠재집단이 변화하여 측정변수의 응답으로부터 

잠재집단이 적절히 도출되지 못하는 1단계 추정방법(one-step 

approach)을 보완한 것이다(Asparouhov & Muthén, 20014). 잠

재전이분석의 3단계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잠재

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각 시점에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

를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속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집단을 할당하도록 한다. 이후 3단계에

서는 2단계에서의 잠재집단 분류 시 생기는 오류를 고정한 상태

에서 할당된 명목변수를 잠재집단에 대한 측정변수로 사용해 두 

시점에서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결합하여 최종모형을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공변인을 포함하는 잠재전이분석의 경우, 3단계의 

결합된 모형에 공변인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한다.

각 시점에서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

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의 통계적 기준과 더불어 해

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한다. 정보준거지수로 

AIC, BIC, sABIC는 세 개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

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여 대략 0.8이상이

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의 모형비교 검증은 LMR(Lo-Mendell-

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Range M SD Skewness Kurtosis

Work-family enrichment, 8th wave 400 1.86-5.00 3.78 .55 -.37 1.06

Work-parenting enrichment, 8th wave 400 1.50-5.00 3.48 .62  -.30 .27

Work-family conflict, 8th wave 400 1.00-4.78 2.69 .70  -.07 -.28

Work-parenting conflict, 8th wave 400 1.00-5.00 2.78 .69  -.07 -.13

Work-family enrichment, 11th wave 400 1.86-5.00 3.81 .61  -.41  .41

Work-parenting enrichment, 11th wave 400 1.75-5.00 3.65 .63 -.31 .30

Work-family conflict, 11th wave 400 1.00-4.22 2.36 .73  .31  -.44

Work-parenting conflict, 11th wave 400 1.00-4.50 2.51 .75 .15  -.51

Self-esteem, 8th wave 394 1.60-5.00 3.89 .57 -.40 .13

Self-esteem, 11th wave 391 2.20-5.00 3.85 .56 -.36 -.06

Subjective happiness, 8th wave 394 1.50-7.00 5.92 1.03 -.43 -.11

Subjective happiness, 11th wave 392 2.00-7.00 5.81 .97 -.44 -.06

Marital conflicts, 8th wave 394 1.00-4.88 2.09 .83  .75 .11

Marital conflicts, 11th wave 391 1.00-4.88 2.06 .83 .83 .51

Social support, 8th wave 400 1.85-5.00 3.91 .56 -.13 .35

Social support, 11th wave 400 1.00-5.00 3.94 .62 -.84 2.10

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8th wave 394 1.00-4.50 3.17 .52 -.33 1.44

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11th wave 400 1.00-4.75 3.41 .55 -.2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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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

는지 p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공변인을 포함한 

혼합모형분석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분석에 포함되

지 못하고 제거된다는 한계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변인에 존재

하는 결측치를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실시하여 보

완하였다. 이는 원자료의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분포를 바탕으로 

Figure 1. Study model.

Table 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
2 .50*** -
3 -.32*** -.25*** -
4 -.26*** -.21*** .65*** -
5 .31*** .24*** -.18*** -.10* -
6 .24*** .26*** -.25*** -.20*** .57*** -
7 -.09 -.12* .34*** .22*** -.38*** -.35*** -
8 -.07 -.12* .29*** .29*** -.32*** -.35*** .61*** -
9 .29*** .21*** -.27*** -.25*** .31*** .27*** -.26*** -.34*** -
10 .28*** .18*** -.19*** -.16** .36*** .26*** -.28*** -.33*** .68*** -
11 .31*** .27*** -.24*** -.23*** .33*** .28*** .23*** -.27*** .66*** .48*** -
12 .22*** .16** -.19*** -.14** .35*** .29*** -.31*** -.33*** .56*** .64*** .60*** -
13 -.20*** -.15** .24*** .22*** -.19*** -.18*** .21*** .19*** -.40*** -.29*** -.56*** -.43*** -
14 -.16** -.14** .20*** .14** -.26*** -.23*** .30*** .24*** -.28*** -.39*** -.40*** -.49*** .67*** -
15 .32*** .29*** -.19*** -.10* .18** .19*** -.14** -.12* .17** .17** .29*** .15** -.22*** -.12* -
16 .18*** .19*** -.12* -.03 .31*** .30*** -.34*** -.26*** .26*** .36*** .28*** .27*** -.19*** -.23*** .30*** -
17 .08 .03 -.03 -.08 .16** .14** -.14** -.14** .27*** .18*** .23*** .19*** -.14** -.14** .07 .12* -
18 .14** .05 .01 -.03 .23*** .09 -.08 -.04 .18*** .24*** .18*** .15** -.10* -.15** .00 .14** .35*** -

Note. N =400. 1=work-family enrichment, 8th wave; 2=work-parenting enrichment, 8th wave; 3=work-family conflict, 8th wave; 4=work-parenting conflict, 8th wave; 5=work-family 
enrichment, 11th wave; 6=work-parenting enrichment, 11th wave; 7=work-family conflict, 11th wave; 8=work-parenting conflict, 11th wave; 9=self-esteem, 8th wave; 10=self-esteem, 
11th wave; 11=subjective happiness, 8th wave; 12=subjective happiness, 11th wave; 13=marital conflicts, 8th wave; 14=marital conflicts, 11th wave; 15=social support, 8th wave; 16=social 
support, 11th wave; 17=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8th wave; 18=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11th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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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값을 산출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값

으로 대체했을 때 생기는 분산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하고, 추정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장점이 있다(Schafer, 1997).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

점일 때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간 전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이 

각 시점에서 구분된 일-가정 균형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실선)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점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4

학년 시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보다 취업모의 일-가

정 이점은 높았고, 갈등은 낮았으며, 이 밖에 예측요인으로 상정

한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 중 사회요인을 제외하고 나

머지는 8차의 평균이 11차보다 높았다.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

는 적정한 값을 보여(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또한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시점별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을 유형화하기 위해 시점별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

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

점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AIC, BIC 및 sA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잠재집단의 수가 2개보다 3개일 때 Entropy 값이 조금 더 높

았고, 모형 간 비교검증 결과인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

를 3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이에 잠재집단의 수가 

2개와 3개가 모두 가능하지만 3개일 때에는 이후 잠재전이분석

을 실시할 경우 추정에 실패하였고,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이질적인 집단의 수를 선택해야 할 필요(McCrae, 

Chapman, & Christ, 2006)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

일 때 잠재집단의 수는 2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

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하나씩 증가할 때 AIC, BIC 

및 sA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관련하여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

는 방식을 활용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Nylund-

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4개에서 5개로 증

가할 때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후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

다. Entropy 값은 잠재집단의 수가 4개 이후부터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6개까지 증가

시켜도 계속 유의하였으며, LMR은 4개일 경우부터는 유의하지 

않아 BLRT와 LMR의 기준으로는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

기 어려웠다. 그러나 잠재집단의 수 분류는 통계적 기준과 더불어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며, AIC, BIC 

및 sABIC값의 기준과 더불어 여기서는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집단 

분류율 기준(Jung & Wickrama, 2008)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6개일 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일 때 

Table 3. Model Fit and Classification Ratio by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N=400)

Model Number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Grade 1

2 2859.846 2911.735 2870.485 .813 p < .001 p < .001

3 2749.973 2821.820 2764.704 .817 p < .05 p < .001

Grade 4

2 2870.898 2891.573 2856.689 .785 p < .001 p < .001

3 2815.672 2887.519 2830.404 .777 p < .05 p < .001

4 2781.856 2873.660 2800.679 .805 p > .05 p < .001

5 2673.677 2805.438 2746.592 .810 p > .05 p < .001

6 2664.486 2796.204 2691.493 .804 p > .05 p < .001

Note.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o-Mendell-Rubin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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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의 수는 5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 및 4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

정 균형의 유형별 형태는 Figure 2와 Figure 3과 같으며, 각각 분

류된 유형별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일 때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첫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높아 ‘혼재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

체의 56.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

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낮아 ‘이점형’

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3.8%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일 때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의 첫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다른 유형

에 비해 가장 낮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아 ‘갈등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

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높아 ‘혼재형’이라 명명하였

으며, 이는 전체의 9.6%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일-가족 갈

Figure 2. Latent profiles of work-family balance for the first grade.

Figure 3. Latent profiles of work-family balance for the four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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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일-양육 갈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아 ‘고이점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지만 다른 유형의 중간 수준

이며,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낮지만 다른 유형의 중간 

수준으로 이를 ‘저이점형’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29.1%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

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낮아 ‘이점형’

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39.1%를 차지하였다. 

3.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전이 양상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일 경우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유형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혼재형’의 55.2%

가 ‘저이점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다음으로 25.9%가 ‘이

점형’으로, 15.3%가 ‘갈등형’으로, 2.3%가 ‘고이점형’으로 전이되

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도 ‘혼재형’에 머무를 확률은 1.4%

였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이점형’의 48.7%가 ‘고이점형’

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다음으로 38.6%가 ‘저이점형’으로, 

8.4%가 ‘갈등형’, 3.3%가 ‘혼재형’으로 전이되었으며, 초등학교 4

학년 시점에도 ‘이점형’에 머무를 확률은 0.9%였다. 

4. ‌�시점별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에 미치

는 예측요인

다음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각 시점에서 취업

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과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예측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의 유형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시점에서 ‘이점형’을 준거집단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에는 개인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혼재형’보다 ‘이점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정요인 중 취업모의 부부 갈등

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

회요인 중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과 사회적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에 개인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러나 가정요인 중 취업모의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점형’ 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요인 중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이점형’에, ‘이점형’보다 ‘고이점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일 때, 취업모

의 일-가정 균형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

정 균형이 ‘혼재형’일 경우에는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점형’보

다 ‘갈등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1

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이 ‘이점형’일 경우, 부부 갈

등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혼재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

Table 4. Estimates of Latent Profiles (N=400)

Grade 1 Grade 4

Contradictory
n=224 
(56.2%)

Beneficial
n=176
(43.8%)

Conflictual
n=24
(6.5%)

Contradictory
n=163
(9.6%)

High beneficial
n=57

(15.6%)

Low beneficial
n=36

(29.1%)

Beneficial
n=120
(39.1%)

M (SE) M (SE) M (SE) M (SE) M (SE) M (SE) M (SE)

Work-family enrichment 3.62 (.04) 3.98 (.07) 2.79 (.23) 3.72 (.18) 4.19 (.10) 3.55 (.08) 3.99 (.06)

Work-parenting enrichment 3.31 (.04) 3.71 (.10) 2.89 (.14) 3.50 (.18) 4.10 (.13) 3.73 (.08) 3.80 (.07)

Work-family conflict 3.14 (.07) 2.12 (.08) 3.61 (.08) 3.51 (.23) 1.38 (.04) 2.67 (.08) 2.04 (.05)

Work-parenting conflict 3.21 (.08) 2.22 (.06) 3.68 (.11) 3.55 (.13) 1.45 (.08) 2.87 (.10) 2.22 (.04)

Table 5. Transition Patterns of Working Mothers’ Work-Family Balance

Grade 4

Conflictual Contradictory High beneficial Low beneficial Beneficial

Grade 1 Contradictory 15.3% 1.4% 2.3% 55.2% 25.9%

Beneficial 8.4% 3.3% 48.7% 38.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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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의 잠재전이분석: 일-가정 균형의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의 예측요인 검증을 중심으로

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고이점형’으로 ‘저이점

형’보다 ‘이점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혼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초

등학교에 입학한 후와 3년의 시점이 흐른 후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가정 

균형의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 요인을 예측요인으로 상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의 유형은 ‘혼재형’과 ‘이점형’으로, 4학년 시점에는 ‘갈등형’, ‘혼재

형’, ‘고이점형’, ‘저이점형’ 및 ‘이점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초등

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은 ‘이점형’(43.8%)

보다 ‘혼재형’(56.2%)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부담은 스트레스를 발생시

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소속 조직 내 성과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Kim과 Yang (2012)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족

의 생활 패턴과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 

생활 사건(Jung et al., 2019)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그

Table 6. Predictive Factors of the Latent Profile Classification for the First and Fourth Grade (N=400)

Predicting factors 

Grade 1 Grade 4

Contradictory Conflictual Contradictory High beneficial Low beneficial
(Reference group: Beneficial)

B (SE) B (SE) B (SE) B (SE) B (SE)

Personal Self-esteem -.12 (.26) -.25 (.61) -.19 (.28) .44 (.19) -.32 (.90)

Subjective happiness  -.51 (.33)* -.05 (.36) -.08 (.17) .04 (.33) -.55 (.46)

Family Marital conflict .36 (.16)* .26 (.37) .43 (.28)** -.12 (.33) -.33 (.54)

Social Social support -.22 (.21) -.45 (.88)* -.29 (.11) .87 (.73)** -.38 (.59)

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33 (.22) -.48 (.45) -.27 (.22) .18 (.09) -.50 (.41)

*p<.05, **p<.01

Table 7.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Transition Between Types (N=400)

Grade 1 Predicting factors

Grade 4

Conflictual Contradictory High beneficial Low beneficial
(Reference group: Beneficial)

B (SE) B (SE) B (SE) B (SE)

Contradictory Personal Self-esteem -.06 (.11) .02 (.04) .11 (.13) .16 (.18)

Subjective happiness -.03 (.19) .06 (.26) .19 (.35) .11 (.28)

Family Marital conflict .50 (1.06)* .38 (.30) -.40 (.24) .29 (.23)

Social Social support .19 (.37) .17 (.28) .34 (.33) .37 (.61)

Properness of community for parenting -.13 (.21) .04 (.08) .38 (.31) .06 (.05)

Beneficial Personal Self-esteem -.16 (.07) -.23 (.24) .51 (.44) .26 (.24)

Subjective happiness -.05 (.12) -.14 (.17) .27 (.24) .17 (.12)

Family Marital conflicts .47 (.79) .37 (.22)* -.42 (.32) .26 (.19)

Social Social support -.46 (.61) -.18 (.13) 1.85 (1.65)*** -1.01 (1.65)***

Properness of community environment for parenting -.06 (.33) -.13 (.20) .73 (.73) -.37 (.2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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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지

러나 ‘이점형’이 전체 비율의 43.8%를 차지한 것은 초등학교 1학

년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

님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8차년도부터 11차

년도까지 계속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취업모만을 선택하였고, 특

히 8차년도 즉,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시점에서 취업

모의 직장/직위 변동을 확인한 결과, 지난 조사 시점(7차년도)과 

비교하여 변동 없음이 90%, 직장이나 지위가 바뀐 경우가 10%로 

이전 시점에도 미취업에 해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취업환경에서 일과 가

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그때부터 자녀의 취학 시점

에 양육에 도움이 되는 자녀의 초등돌봄이나 사교육 참여 및 주

변 지인의 도움 등의 방편을 마련했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

다. 이에 자녀의 취학을 경험하고도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일정 

수준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

점에 이르러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이 ‘이점형’(39.2%). ‘저

이점형’(29.1%), ‘고이점형’(15.6%)순으로 상당수의 취업모가 일

과 가정에서 균형적인 역할 수행을 보이며, ‘혼재형’(9.6%), ‘갈등

형’(6.5%)의 비율이 1학년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뿐

만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 4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의 시점 간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의 전이 양상은 같은 유형에 머무를 확률보다 

다른 유형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경우, ‘혼재형’이 ‘저이점형’(55.2%)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으며, 

‘이점형’, ‘갈등형’, ‘고이점형’순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이점형’이 ‘고이점형’(48.7%)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으며, ‘저이

점형’, ‘갈등형’, ‘혼재형’순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일-가정 균형의 균형을 이루는 유형으로 상당수 전이됨을 보여

주는 이같은 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지각 수준

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So (2019)

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취업모에게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기부,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등 새롭게 부가된 학부모

로서의 역할에 따른 참여가 요구된다(Kwon & Lee, 2019). 특히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활동은 주로 평일 낮시간에 운영되

고, 이에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취업모에게 이런 활

동의 자발적인 참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필요

로 한다. 특히 자녀가 1학년 시점일 때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

과 관련하여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자녀

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Kwon

과 Lee (2019)을 근거로 학교 활동의 비참여로 인한 심리적인 부

담감 또는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초

등학교 1학년이 취업모에게 일과 가정을 균형하기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며, 자녀가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는 상황에 점차 적응하

게 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보여 일-가정 

갈등이 완화되고 균형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의 유형 구분에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 갈등이, 초등학교 4학년 시

점에는 부부 갈등과 사회적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초

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혼재

형’보다 ‘이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

점에는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

성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이점형‘에, ‘이점

형’보다 ‘고이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일-가정 균형의 두 시점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Hong과 Lee (2020)를 지

지하는 것이며,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과 부

적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Greenhaus et al., 2003; Lee & Lee, 

2010)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 취업모

에게 새롭게 부가된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아

존중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이러한 결과는 개

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인 주관적 

평가인 반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보다 더 객관적인 자아의 표상이기 때문

이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높은 자아존중감

을 갖는다는 M.-K. Lee (2002)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병행하

고 있는 취업모에게 일-가정 균형의 유형에 미치는 자아존중감

의 영향은 미미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

정 균형 유형의 구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

부 갈등이었다. 이는 가정 내 지원과 지지가 낮다고 인식될 때 취

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Abendroth 

& den Dulk, 2011; Son & Choi, 2009)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

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로 인

한 갈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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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Michel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로써 취업모

의 일-가정 균형의 유형 구분이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적 상황보다 가정환경 내 배우자 또는 가용 자원의 활용 등 타인이

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남(Hong & 

Lee, 2020)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부

모는 가족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

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Hong & Yi, 2017), 특히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 자녀 양육분담,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과 

지원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의 기능적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지지할뿐만 아

니라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 간 전이에 부부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초

등학교 1학년 시점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이 ‘이점형’일 경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고이점형’으로, ‘저이점형’

보다 ‘이점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의 긍정적인 

가족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

육환경 적절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Hong과 Lee (2019)를 

지지하는 것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완화하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높이는 데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확

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취

업모의 일-가정 균형이 ‘이점형’에서만 시점 간 전이에 미치는 사

회적 지원의 영향이 유의하였고, ‘혼재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 간 갈등에 취약한 

‘혼재형’ 취업모에게는 이들의 일-가정 균형의 수준을 높이는 데 

충분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반면, 전 시점에서 균형을 이

루고 있는 ‘이점형’에서는 충분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했음을 보

여주는 결과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만이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밖에 다른 영역 내 가용 자원 및 정서적 지지 등과 같

은 추가적인 보호요인이 공존할 시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의 일-

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

가정 균형 유형 간 전이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경

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에서

의 균형의 유형과 유형 간 전이를 확인하고, 이에 미치는 개인, 가

정 및 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규직 여부, 직장 유형, 직업 유형과 

같은 근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2차 자료를 활용하

였기 때문에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밖의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취업모를 둘러싼 개인, 가정 및 사회 요인과 관련된 설

문의 항목을 보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한다면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풍부한 논

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취업모의 특

성만을 고려하여 이들의 일-가정 균형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과 이를 확장하여 아동의 적응과 발달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맞

벌이 가정으로 확장한다면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이해의 폭을 넓

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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